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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held by practitioner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explore the 

direction of support for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Method] Ten practitioner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review that analyzed previous studies, the interview 

papers were developed, and data on the actual status and perception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program contents and education plans, problem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and needs and 

improvement plans for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and small group interviews. [Results] Four themes were 

derived: 1) expectations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2) 

prerequisites for this lifelong education if it is to improve people′s quality of life, 3) activation of this 

lifelong education and expansion of the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and 4) strengthening the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and, in turn, the support capacity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has investigated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practitioner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identified 

the difficulties these programs face, prepared improvement plans, and confirme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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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으로서의 교육권과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은 전생애기적인 평생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경험

을 제공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자기옹호, 자기결정의 철학적 기반 아래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

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Goodley, 2000). 2016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조항이 추가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

무로 규정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평생교육진흥기

본계획을 중심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김기룡, 이경준, 2017). 

2018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국립특수교육원 아래에 설치되었고, 국가장

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를 기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와 시

ㆍ도간 분담체계를 정립하였다. 국가의 역할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행정기

구, 전담·지원기구, 심의·협의기구 간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시·도 기

관의 역할은 지역 실정을 감안한 ‘시·도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확충 운영하는 것이다

(김정연, 허유성, 표윤희, 2021). 법 개정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장애

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이 강화되었고 전반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전혀 없는 장애인의 비율은 

99.1%(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로 평생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전체 장애

인 중 1%도 되지 않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2).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는 인식 및 요구 조사 연구(강주희, 정연수, 2023; 권미영, 2022; 김기룡, 2020; 김두

영, 김호연, 홍재영, 2014; 이지선 외, 2024; 이현주, 정평강, 2021; 차재경, 박영근, 

2021)가 주를 이루고,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모델 개발(강동선, 신진숙, 2015; 김두

영, 박미진, 정진숙, 2016; 김주영, 2020; 이영선, 2018),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프로그

램 운영 및 개발(김기룡, 나경은, 2015; 김정연, 허유성, 표윤희, 2023; 홍성두, 조은

혜, 2018) 등 양적인 증가와 함께 연구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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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교육의 질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해 프로그램 평가지표 관련 연구(김원호, 황수연, 

박지석, 2024; 김주영, 강은영, 주교영, 2021; 조창빈, 김두영, 장철승, 신민선, 2022)

도 이루어졌다. 

장애인은 개인마다 독특한 지적ㆍ정서적ㆍ신체적 특징과 요구를 보이며(송소현 외, 

2011), 특히 중도(重度)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려면 지원인력 또는 

보조기기의 지원, 교통수단의 제공 등 장애를 고려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도

장애인의 건강상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등 수많은 변수들은 이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김기룡, 2020). 경도 장애인에 비해 중도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

여율이 저조하므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정책이 중도, 중복, 최중도의 장애인에 맞추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김삼섭 외, 2019), 보건복지부는 중도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

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2023년 말 기준 등록장

애인은 2,641,896명으로 이 중 심한 장애인은 978,634명(37.0%)으로 나타났다(보건복

지부, 2024). 한국장애인개발원(2023)에서 제시한 중복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다른 유

형의 장애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인은 총 170,124명으로, 전체 장애인구 

대비 6.4%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역시 중도중복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

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평생교육이 밑바탕이 되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강은영, 이인경, 

이재원, 신윤희, 2019).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과 함께 장애유형(시각, 청

각, 지체, 중도중복)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지적하

였고(김정연, 허유성, 표윤희, 2021; 최윤영, 이세희, 2020), 중도중복장애인에게 평생

교육 참여는 함께하는 것 자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

여하므로 중도중복장애인의 특성 및 요구 분석에 따른 장애유형 및 정도별로 차별화

된 정책 제도 구현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

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중 지속적으로 시급

하고 간절하게 언급되는 것은 장애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는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조창빈, 김두

영, 2016). 그러나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강은영, 이인경, 이재원, 

신윤희, 2019; 김기룡, 2020; 김두영, 김호연, 홍재영, 2014)는 일부에 불과하여 장애

의 유형과 정도가 다양한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지원 관련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 양적으로 증가한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가 모든 장애인을 위한 평생

교육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중도중복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구축하고, 중도중복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평생교육 콘텐츠를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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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문적이면서도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중도중복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평

생교육기관 실무자의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실무자가 경험하는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어려움과 지원요구

는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원요구

를 파악하여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와 장애인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실무자 중 의도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을 통

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

한 경험과 지원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연구 참여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경력과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경력이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선정기준에 의하여 10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영역에서 

10년 이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구성, 운영,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실무자, 둘째,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실무자, 셋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실무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중도중복장애인은 장애가 중

증이거나 주장애 외 1개 이상 중복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표 1>에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였다. 기관 유형별 참여 인원수는 

주간보호시설 소속 4명, 장애인복지관 소속 5명, 장애인복지관 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소속 1명이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뇌병변장애인복지관이 포함되어 있다. 연

구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이 3명, 남성이 7명이었고, 연령은 30대가 2명, 40대가 3명, 

50대가 5명이었다. 실무자의 직책은 교강사 2명, 센터장 4명, 사무국장 2명, 부장 2명

이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경력은 20년~25년 미만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10

년~15년 미만이 3명, 25년 이상이 1명으로 평균 약 19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

났다.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경력은 3~6년 미만이 2명, 10~15년 미만이 4명, 

15년~20년 미만이 3명, 20년 이상이 1명으로 평균 약 1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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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Age Gender Position
Type of 

organization

Years of experience 

with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Years of experience with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G1 A 31 Male Instructor

Residential 

center for the 
people with 

profound 

disability

10 years 5 years

G2

B 50 Female Director
Day c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22 years 15 years

C 51 Male Director
Day c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20 years 18 years

D 46 Male Manager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brain lesion

14 years 14 years

E 50 Female Director
Day c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22 years 14 years

G3

F 46 Male
Executive 
director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20 years 14 years

G 51 Male Director
Day c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21 years 21 years

H 53 Male Manager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26 years 13 years

G4

I 47 Male
Executive 
director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23 years 15 years

J 34 Female Instructor
Welfare center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11 years 3 years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 자료 수집

1) 면담질문지 개발 및 타당성 검토

면담질문지는 장애인 평생교육 및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강은영 

외, 2019; 김보배, 2023; 김정연, 허유성, 표윤희, 2024; 이지선 외, 2024; 최윤영, 이

세희, 2020 외)를 분석하여 면담질문지 초안을 개발한 후 연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질문을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면담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질문지의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및 중도중복장애 관련 전문가 2인에게 내용타당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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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받았으며,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및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인 질문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질문지를 최종 완성하였다. 

면담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및 인

식,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진행 경험 및 어려움, 중도중복장

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요구 등을 포함하였다. 질문 내용은 <표 2>와 같다.

Category Questions

Status and awareness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ㆍWhat do you think is the purpose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multiple disabilities?

ㆍWhat do you think is most necessary and important in a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ㆍWhat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re there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and how are they conducted? (Education content and methods)
ㆍHow do you think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should be structured and conducted?

Difficulties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ㆍWhat are the general difficulties in operating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ㆍWhat difficulties do you experience when organizing and operating a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ㆍWhat difficulties do you experience in the content, operation system, and 

support system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Support needs for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multiple 

disabilities

ㆍPlease tell us about any help or support necessary to provide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ㆍWhat are some ways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ㆍWhat support and tasks are needed to activate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Table 2> Interview questions

2) 면담 실시

사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면담질문지를 1주일 전에 이메

일로 발송하였다.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면담 일정을 정하였으며, 면

담은 화상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선호 시간을 고려하여 개별 면담 1

회, 소집단 면담 3회로 총 4회기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참여자 수는 G1은 1명, G2는 

4명, G3는 3명, G4는 2명이었다. 

면담은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진이 주면담자로서

의 역할을 담당하고 연구보조원은 보조 면담자로서 면담을 보조하고 필드노트를 작성

하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 및 전사되었으며, 면

담 소요 시간은 1시간~2시간 10분으로 평균 100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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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사본 작성

연구진은 참여자에게 면담 전 과정에 대한 녹화 공지 등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면

담을 실시하였다. 녹화 자료는 녹화 당일부터 최대 3주일 이내에 전사한 후 원자료를 

생성하였고, 연구진들은 모든 면담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전사본의 내용과 녹음 파일의 

내용을 점검하여 전사본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전사본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하고 

누락된 내용은 보충하여 전사본을 완성하였다. 전사본은 총 4부로 한글 워드에서 글

자크기 10, 줄간격 200으로 조정하여 한쪽당 34줄이 들어가도록 작성하였으며 A4용

지 총 140쪽의 분량이었다. 

3. 자료 분석 

전사된 면담자료는 개방 코딩과 지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s) 

(Merriam & Tisdell, 2015)의 단계에 따라 내용의 범주화 및 부호화 작업을 거쳤다. 

연구진이 첫 번째 전사본을 읽고 단어, 문장, 단락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선별하고 각 

진술들의 중심의미를 이끌어 내어 1차 코드북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을 제

시하면 첫째, 한글 워드의 메모 넣기 기능을 활용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 있

는 진술이 내포하는 전사본의 내용을 간단한 문장 또는 어구로 기술하였다. 둘째, 연

구진은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진술문에 표

시하고 핵심 내용을 담은 1차 코드북을 완성하였다. 셋째, 1차 코드북을 기초로 순차

적으로 전사본을 분석하면서 유사한 코드를 통합하거나 분리하고 새로운 코드를 생성

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각 코드의 정의와 예시를 코드북에 작성하여 코드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인용문도 함께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드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

면서 범주화시켜나갔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코드 및 범주 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4

개의 대주제, 19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4.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 및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한 노력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하고, 연구 윤

리를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질적 자료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진이 자료 수집 및 분석을 공동으로 수행함(researcher triangulation)으로써 

현상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전사된 내용의 신뢰도를 확

보하기 위하여 면담 자료의 분석은 음성녹음을 텍스트로 전사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전사하고, 연구진은 녹음 내용과 전사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전사본을 수정

하는 작업을 거쳤다. 전사본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과 선입견에 의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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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왜곡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진은 지속적인 논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코딩을 

조정하는 동료 검토(peer debriefing) 과정을 거쳤다. 셋째, 면담자는 참여자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한 후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면담시간을 충분

히 확보하였다. 넷째, 자료 분석과정에서 면담 및 분석 자료, 녹음 파일 등을 모두 보

존하여 연구 절차 및 결과 관련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연구진

은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자 연구참여자가 연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의 활용 등 연구 내용에 대

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권리 및 보호(예: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 거부 및 중단 권리)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면담 시 녹음과 전사기록에 대하여 동

의를 구하는 등 연구 참여자는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서명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및 지원방향에 관한 참여자들의 진

술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대감, 중도중복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전제 조건,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참여 

기회 확대,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및 지원 역량 강화의 4가지 대주제와 

19가지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전사 자료 인용에 사

용된 기호는 전사본(G1~G4), 참여자 구분기호(A~J)를 의미한다. 

Themes Sub-themes

Expectations for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A life with proactive self-choice

 A life that is emotionally stable

 A life that is healthy

 A life that is productive in the community

 A life that grows

Prerequisites for lifelong 
educ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Agreement on the necessity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Expansion of integrated lifelong education platform

 Securing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Improving social awareness including families

 Comprehensive service and safety system

<Table 3> Themes and sub-t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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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에게 행복이란 생각만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만, 이들은 평생교육을 통해 주도적인 자기 선택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정서적

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고, 다양한 평생교육의 참여는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감으로써 생산적이고, 성장하는 삶

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평생교육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1) 주도적인 자기 선택이 가능한 삶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선택권과 결정권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

활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 수행 기술, 자기결정 기술 등 주체적인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개인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존엄을 지키고 생활 속에서 자기효능

감과 자기조절 등 심리적인 통제감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수록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더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활동하는 것, 교통을 이용하고, 생활 환경에서 독립하는 것 등 모두 포함해서 

최대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가 심한 중도

중복장애인들도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평생교육으로 자주적이며 자립

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G4-I

미술, 음악, 공예와 같은 예술 창의적 활동들은 창의력과 자기표현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들은 예술, 체육, 독서 등 여러 문화 여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개인

적인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게 되고, 자신감이 올라가죠. 자기 가치를 인식

하는 기회도 되고, 분명히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G4-I

Activa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and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Customized specialized program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Development of programs based on user needs

 Lifelong education with guaranteed choice and opportunity

 Securing continuity and continuous management of education

Strengthening of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and 
support capacity for people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Securing competent professional instructors and human resources

 Improving the conditions for supporting lifelong education operations

 Sharing and dissemination based on cooperative networks

 Changes in perspectives on performance management

 Securing effective policies and practical bud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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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중도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같은 돌봄을 강화한 프로

그램과 문화 여가 활동,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

습니다. 여행, 목공예 작업, 키오스크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사회의 

음식점, 볼링장, 관공서, 박물관, 요리 수업 등으로 일상생활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도 성과가 높다고 생각해요. G3-F 

2)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 정서적인 안정

감을 언급하였다.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정서적인 안정감은 장애인에게 매

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였다. 취미와 여가 활동은 개인의 즐거움과 자

아실현, 사회적 관계 형성에 이바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감정인식 및 

자기조절,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무기력을 느끼

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중도중복의 장애인들은 일상적인 생활에 활용되는 교육이나 여가생활을 누리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체적인 접근이 어렵거나, 교육 내용이 복잡하거나 해서 참여하는

데 제약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중도중복의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시간을 보내고, 또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이

들의 생활은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4-I

여가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취미생활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생활

에 많은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1주일에 한 번 하는 활동이지만, 매우 행복해하세요. 

내면의 평온과 안정을 찾아 상처가 치유되고 자기의 삶을 찾았다는 말씀도 하시고. 

G4-J

3) 건강한 삶

참여자들은 다양한 취미 및 여가, 오락 및 문화예술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 정서 및 신체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건강은 모든 개인에게 중

요하며, 특히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신체 및 건강 활동, 

정서적인 안녕 등을 포함하여 건강한 삶을 위해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

였다. 

중도중복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아닐까요? 요가 등 건강

프로그램도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떨 때는 정기적으로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장애인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G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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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집안에만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딸기밭이나, 버섯 따기, 캠핑 장가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이 높았어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활동이라 뿌듯해했고

요. 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 차원이라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해보

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알 기회가 없어지니까요. G2-B

4) 지역사회에서의 생산적인 삶

중도중복의 장애인이라도 지역사회에서의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욕구가 높아서 단순

히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여가오락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위주의 평생교육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중도중복장애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자기 계발과 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지원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통하여 지역사회구성원과 가장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닌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

으로 기대하였다. 

중도중복의 성인 장애인들도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많습니다. 다년간의 

상담업무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 신체적, 지적으로 심한 장애인들도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높았어요. 심지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최중도중복의 장애인들도 직업

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았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상 최중도중복의 장애인들이 직업

재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G4-I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직업생활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

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중복장애인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하려면 직업생활

을 통한 경제적 여건을 확립하고 자립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참

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 본인도 자신이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을 통해 존재감과 자아실현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G3-F

5) 성장하는 삶

장애인 평생교육의 영역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교육과 직업, 배움의 기회를 제공

하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목

적으로 언급하였다. 장애의 경중에 상관없이 한 명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개척하고 직업을 얻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형평성, 기회균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참여자들이 언급한 ‘성

장’은 장애인끼리의 성장이 아닌 정상화에 기초한 통합된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성장으

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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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에서는 OO도 최초 시범사업인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진

행했습니다.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은 가족 돌봄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거, 일상생활, 여가생활, 직업생

활에서요. 중도중복장애인임에도 일반인과 같은 환경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일반

인이 다니는 학원에 가고, 머리 손질을 하고 싶으면 일반인이 다니는 미용실에 가는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느꼈습

니다. G3-F

정말 심한 중도중복이어도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도 도자기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를 통해서 촉각이라든가 감각을 익히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작지만, 작품 

전시회도 했었어요. 그런 전시회를 통해서라도 성취감을 주고 그다음에 일부는 판매가 

되어서. (중략) 이제 나도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작품을 판매한 거를 기부금을 내기도 하

고 사회공헌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한 거죠. G2-E

2. 중도중복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전제 조건

중도중복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전제 조건으로 중도중복장애인 평

생교육의 당위성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며, 통합형 평생교육 플랫폼 확장, 접근성과 편

의성 확보,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인식 개선, 포괄적 서비스와 안전 시스템 등 5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1)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의 당위성에 관한 합의

참여자들은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최근 장애인 인구 고령화, 장애 성인의 탈시설과 같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

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으나, 중도중복장애인 평

생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합의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정책적 지원이 따

라 주어야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은 이들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기결정에 관한 주도성을 인

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비용 대비 효과가 클 수 없는 구조

입니다. 이들에게 평생교육이 필요하고 제공해야 한다면, 비용이나 인력 지원 면에서 전

제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중도중복장애인에 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그룹 

활동보다는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로요. G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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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지만, 재정적, 물리

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운영과 확장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

다. 불충분한 지원과 정책은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데 한계가 됩니다. 장애인

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

요합니다. G3-H

2) 통합형 평생교육 플랫폼 확장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중도중복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감 증진을 위해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분리된 형태의 교육만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은 장애인 기관에서만 운영해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

한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참여자들은 

현재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

차 지역에 있는 비장애 평생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

하는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애인이 축구를 한다면 새로 축구장을 만들어야 할까요? 수영을 한다면? 새로운 시

설을 만들어야 할지 기존 시설을 활용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편의시설

을 갖춘 공간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계속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요.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간에 시설을 갖추고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기존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G2-D

장애인 평생교육은 특정한 시설이나 기관 중심의 지원을 벗어나서 지역사회 전체를 

학습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부족한 장애인복

지관 수, 낮은 접근성, 제한된 자원, 부족한 공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 평생교육기

관과의 연계, 지역 대학과의 네트워킹,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의 공유시스템 등 

지역과 연계를 확대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G4-I

최근 발달장애인지원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과 같은 

정책 이슈와 더불어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의 다양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장애인복지관의 한정된 공간보다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원하며 장애인끼리만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형 프로그램 욕구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G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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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근성과 편의성 확보

장애인 평생교육은 프로그램의 내용 개발도 중요하지만, 중도중복장애의 특성을 고

려한 환경적 지원 즉,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을 언급하였다. 접근성은 

교육기관까지의 접근성과 교육기관 내에서의 참여와 이동 등 적절한 교통수단과 장소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의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

다. 접근성이 보장된다면 다른 지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으므로 장

애인의 선택권과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도중복장애인들은 이래저래 참여가 힘듭니다.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타신 모든 

사람이 나와서 참여할 수 있게, 지역도 가까워야 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려면 교통도 있

어야 하고, 건물에 장벽도 없어야 하고, 그래야 배울 기회가 생기는 거죠. G2-E

이동권이 보장된다면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있는 프로그

램을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날 거예요. 실제로 A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분들 중 B구

나, C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경험했던 것을 A구에서도 신설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서 장애인분들의 의견에 따른 변화도 반영되기도 합니다. G4-I

프로그램 접근성과 관련하여 물리적인 접근성 외에 장애 특성에 따른 감각적 특성

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중도중복장애인의 다수가 청지각, 시지각 등 감각적

인 어려움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접근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데 어

려움이 없더라도 장애유형에 따라 시각, 청각, 촉각 특성을 더 고려하기도 합니다. 시각

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외에도 감각자극에 예민하거나 불편해하는 이용자가 있는지 확인

합니다. G3-H

4)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인식 개선

중도중복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인식과 태

도를 개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여자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의 인식 부족

에서 오는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

과 차별을 줄이고, 장애인이 존중받고 통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교육이 필수

이며, 사회적 인식과 함께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통합환경이 조성되어야 더 많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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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도중복의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고 보

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선택하여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 못 하시는 

가족도 있습니다.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시는 거죠. G4-J

중도중복장애인들도 장애인들끼리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좋아합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댄스 프로그램이 아니라 동네에 있

는 댄스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참여하기 좋으며,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으나 지역사회 시설에서는 선뜻 공간을 허락해 주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G2-D

5) 포괄적 서비스와 안전 시스템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받으며, 포괄적 의료

와 재활서비스를 통해 안전에 관한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이 

언급한 지역사회의 안전 시스템이란 차별받지 아니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가족을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완화되고, 개인의 욕구 표현이나 의사소통 도구 같은 

의사소통 교육도 받고, 최소한의 도움을 받으면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도장애인도 장애로 인하여 차별받기보다 자기 주도적인 삶의 범위를 넓혀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물리적, 정책적 환경이 조성된 환경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G2-C

장애인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통합돌봄

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자조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3-F

참여자들은 안전에 관한 이중적인 시선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중도중복장애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전을 고려하여 프로

그램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현실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안

전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아닌데 싶어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적절

히 현실과 타협하는 순간이 있어요. 체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들의 선호도도 

높고 교육 성과도 높은 걸 아는데, 안전상의 문제로 지레 포기하는 거죠. G3-H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 25, No. 3164

3.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참여 기회 확대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주제로는 중도중복장애 맞춤형 특

화 프로그램, 수요자 요구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선택과 기회가 보장된 평생교육, 교

육의 연속성과 지속 관리 등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1) 중도중복장애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모든 기관의 

과제이지만, 특히 중도중복장애인에게 필요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중도중복장애인의 필요와 능력은 매우 다양하므로 개인의 특성과 

요구, 선호, 그리고 능력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행한다면 장애인의 행복감 증진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이 제안한 중도중복장애 특성 기반의 특화 프로그램이란 자아존중감을 향

상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사회적 기술 훈련이나 돌봄이 강화된 프로그램, 

건강 상태의 회복이나 재활서비스가 포함된 내용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애유형, 생애주기별, 개인 능력을 고려하여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장애별, 생애주기별, 개인 능력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단순 교육 및 체험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을 통해 적

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기회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발달장애

인 비율이 높은 만큼 단기간에 사회 참여 활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생애주기, 개인 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G4-I

중도중복장애인의 경우 시청각 교육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과업들을 

실물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직접 부딪치고 경험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 환경에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학습지원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체득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특히, 적절한 의복 착용, 식사, 의사소통, 지역사회 생활, 대중

교통 이용 등 실용적인 기술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G2-C

2) 수요자 요구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수요자 요구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대부분 기관에서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거나, 수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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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조사하고 분석한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요조사를 

해도 여전히 참여자 예측이 어려워서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개별적 욕구를 수용한 프로그램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주로 문해교육으로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단어나 문장(이름, 

주소, 보호자 이름, 전화번호, 좋아하는 음식 등)을 반복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한글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문자나 숫자를 그림으로 인식하여 익힐 수 있도

록 지도하고 있어요. (중략) 그런데 이런 교육보다는 현장 체험 활동으로 진행하면 관심

도도 높고 교육효과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G2-C

만족도나 욕구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신설합니다. 그

런데 막상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조사 결과와는 반대되는 욕구가 

파악되기도 합니다. 폐지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보이거나 신설한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 참여도가 떨어져 중간에 폐지한 경험이 있는데 정확한 욕구 파악이 어렵습니다. 

G4-I

그러나 참여자들은 기관의 입장에서 지자체의 프로그램 선정에 유리한 내용을 개설하게 되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해도, 솔직히 장애의 개별적 특성을 아

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장기적인 관점보다 현재 트랜

드와 이슈의 내용을 대부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획일화

되는 현상도 보이지 않습니까? G3-F

3) 선택과 기회가 보장된 평생교육

장애인들에게도 평생교육의 의미는 비장애인과 같다. 참여자들은 평생교육을 통해 

중도중복장애인들도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감을 증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합

의했다. 다만, 참여자들은 장애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택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첫째, 원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

어야 한다.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취미와 관심사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

라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에서의 선택과 자율성, 책임을 감당하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는 

내용을 선택할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중도중복의 장애인들도 취업, 평생교육,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욕구가 있어서 이 욕구

들을 해소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도중복 장애인들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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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삶을 선택하여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 중에 필요한 것을 골라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한 참여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해요. G4-I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무수한 선택과 기회 속에서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

을 통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해보고 재미있다, 재미없다를 결정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경험할 기회조차 없는 거죠. 선택 기회가 너무 중요한 것은 알지

만, 제한된 환경 속에 수동적인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무엇을 결정할 기회도 없고, 선택

할 수 있는 과정조차 무시되어 온 거죠. G1-A

둘째, 원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자들은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새

로운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육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면대면 교육, 직접 

경험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중도중복장애의 특성상 직접 참여가 

어려운 학습자를 위한 기관 및 가정 방문형 프로그램 즉, 찾아가는 배달 강좌의 요구

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기관에서 기존의 방식만 효과적이라는 경직된 프레임

에 갇히게 되면 새로운 참여 기회를 방해하므로, 소외된 학습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방안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중도중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배달 강좌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중도중복 장애인들이 사는 기관이나 집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배달되며, 자기 능력과 상황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연결되

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지요. G4-J

셋째, 선택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조정하거나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자들은 중도중

복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목표나 내용의 조정,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질적인 참

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운영하다 보면 활동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죠. 누군가는 옆에서 

계속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누가 있더라도 프로그램의 내

용도 알아야 하고, 중도장애인의 특성에 맞게도 지원해야 하는데, 어떨 때는 종사자 자

체가 장애이해도 부족하고 또 교수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니까 실질적인 참여를 지원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G3-H

획일적인 프로그램만으로는 중도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프로그램

의 목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목

표로 조정하고, 그렇게 개인의 능력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조정하고 그래야 

하는데 G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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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의 연속성 확보와 지속 관리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첫째,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학교 졸업 이후 성인기 평생교육에 참여할 장애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 고등학교 시기까지의 장애학생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졸업과 동시에 성인기에 접어들어 평생교육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성인 중도중복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갑자기 없어

져 버리는 거죠. 졸업 후에도 정확한 수요를 확인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방안이 필

요합니다. 장애인 학습자 관리 플랫폼도 구축하고요. G3-H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 등 교육

이 지속되도록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도중복장애인의 교육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커피, 제과제빵 같은 직업 재

활프로그램은 배우는 속도가 늦으므로 장기간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2-E

평생교육 중 직업으로 연계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직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기까지 숙련도를 높이려면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3년 이상 지

속되지 못하거나 실적에 따라 사업비가 감축되는 경우가 많아서 프로그램의 비연속으로 

인한 제한점이 있습니다. G4-I

셋째,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 관리가 중요하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내

용의 유인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와 담당자, 강사 간의 신뢰 관계 형성을 통

해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재미와 즐거움을 도모하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이동 안내 등 프로그램 진행 전후로 보호자 및 가족과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것과 가족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이동이 어려운 중도중복장애인에게 적절한 교통수단과 장소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거

든요. 수업 전에 셔틀버스 운영,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 안내처럼 수시로 

정보를 전달하고 파악하고 확인하는 그런 관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G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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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중복장애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가정 구성원 

모두를 포함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가족의 행복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장애 

당사자 대비 가족지원 연계프로그램은 미흡한 면이 있으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모색도 필요합니다. G3-F

 

4.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및 지원 역량 강화

참여자들이 언급한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요구는 역량 

있는 전문 강사 및 인적 자원 확보, 평생교육 운영 지원 여건 개선, 협력 네트워크에 

기반한 공유와 확산, 성과관리에 대한 관점의 변화, 유효한 정책과 실질적인 예산 확

보 등 5개의 하위주제로 나타났다. 

1) 역량 있는 전문 강사 및 인적 자원 확보

중도중복장애의 특성에 적합한 평생교육 전문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기

준을 마련하거나 강사 양성 연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등 기관마다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평생교육의 질은 강사의 전문성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있

으나, 강사의 전문성은 연수나 교육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는 장

애인 평생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발전시켜야 평생교

육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강사는 장애인의 반응을 잘 끌어내니까 교육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대부분 강사는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해 왔기 때

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을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진행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들

의 경우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수에 참여하고, 교육 이수를 의무적으

로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G4-I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 심리상담, 행동 지도, 장애인복지와 같은 이론적 지식도 필요

하고,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많아야 하죠. 

장애유형별 특성도 알아야 하지만, 개인적인 특성이나 관심과 호감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야 하고, 격려와 칭찬 등 상황에 따라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와의 교육적 조율을 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G2-C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지

만, 전문가가 없는 프로그램은 계획한다 해도 실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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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우수한 강사 인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학습자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시골이라는 지역적 특성이나 한계에 따라 수요자 욕구 

중심의 전문인력 강사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요자 욕구

가 아무리 높아도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낮은 인력 인프라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매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G3-F

 

2) 평생교육 운영 지원 여건 개선

참여자들은 평생교육 운영 지원의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첫째, 평생교육을 운

영하는 기관의 담당자들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야 하며,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복지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나 평생교육사 또는 평생교육 소양을 갖춘 직원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장애

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

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 운영 성과, 프로그램 내용, 강사의 전문성 등을 

포함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평생교육기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G4-I

둘째, 장애인의 정도와 유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히, 다양해지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형태에 

따라 중도중복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안전한 참여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현재의 운영 여건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 여건을 강화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에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임을 명

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 기관은 전국 최초로 21년 3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사업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시범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처음에 4명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10명으로 통합돌봄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내

에서의 지원은 1:1이 가능하지만, 외부 활동을 할 때는 두 배의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최중증발달장애인은 도전 행동이 있어서, 24시간 교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

은 지도교사가 필요합니다. G1-A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라벨이 붙습니다. 사업 이름에 

장애정도가 드러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 25, No. 3170

G1-A

셋째, 프로그램을 직접 교육하는 강사 인력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기관의 담당 실무

자들의 지원 역량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다수 모아졌다. 열악한 근무 환경, 행

정업무와 동시에 프로그램 지원 업무를 맡아야 하는 과중함, 부모나 가족의 과다한 요

구와 이해 부족 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담당자들의 잦은 퇴사는 전문성을 위협한다

고 지적하였다. 결과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

왔다.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지원사업을 받아오면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결과물 평가 

등 서류작업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안정적인 지원이 보장된다면 지원사업 신청을 

안 해도 될 텐데. 복잡하더라도 행정 처리에 관한 인력 지원이 되면 괜찮으나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G2-C

보호자들은 왜 교육해도 나아지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보호자와의 갈등으로 퇴사율

이 정말 높습니다. 새로 뽑으면 교육해야 하고, 그런데 또 퇴사하고, 또 교육하고 또 퇴

사하고. 매번 담당자는 신참인 상황입니다. 솔직히 중도중복의 장애인을 담당하려고 오

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원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요. 

G1-A 

3)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공유와 확산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 참여자들은 각 기관의 평생교육 지

원사업 및 우수사례 공유, 공동사업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풀 공유, 자원 연

계 및 공유를 통해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지

자체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지역 차원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력과 소통의 시너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 프로그램 자원을 연계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습니다.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은 개인의 성장과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장애

인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기능을 향상하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거시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G3-F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었는데, 그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컨설팅이긴 하지만, 서로 경험한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G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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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전문가의 역할과 역량이 갖는 의미가 크며, 전문가의 책무성을 높이 인

식하였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협력

해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 통합 제공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내용을 협력하고 공유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현장 유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며 스스로 성장하

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평생학습 관련한 정보를 잘 모릅니다. 어디에

서 어떻게 정보를 받아야 할지. 문자 안내나 복지관 게시판, 홈페이지에 안내하지만, 장

애인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한정적입니다. 복지관 외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일원화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도 필요합니다. G2-D

담당자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협력하고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평생학습에 관

해 난상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전문적 컨설팅이나 슈퍼비전도 함께 진행되면 좋겠습

니다. 거점기관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면 기관별 우수사례

도 공유하고 노하우도 나누는 그런 공유를 원합니다. G2-D

4) 성과관리에 대한 관점의 변화

중도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우수성’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공통

적으로 지적하였다.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의 성과는 양

적인 평가만으로는 실질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의 다양한 인지 및 신

체적 도전과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수치로는 중복장애인의 학습 

경험과 개인적 성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으며, 개별 참가자의 변화와 만족도를 평가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성과를 측정하는 관점에 대한 변화가 필

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학습 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

도록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결과물이나 작품, 공연

이나 대회 참가 실적,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

도중복장애인 교육의 성과는 당사자가 교육에 참여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개

인의 행복감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과이며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G2-D

 

평가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중복장애인에 대한 성과 중심의 인식에서 행

복감 증진을 위한 것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중도중복의 발달장

애인이 한 달 동안 소식지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면서, 개인이 행복하고 보람을 느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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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개인이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로요. G3-G

또한 성과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성과관리 절차가 실질적인 

지원 업무에 방해된다면 과감히 절차와 과정이 간소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당연히 교육 성과를 분석하거나 홍보를 해서 환류 체계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담당자 처지에서는 그 어떤 과정이나 절차, 결과 취합이나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가 과

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간소화 되어야 합니다. G3-F

5) 유효한 정책과 실질적인 예산 확보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

하고는 있지만, 기관의 구조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만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필요한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해가 지남에 따라 강

사비와 재료비도 증가하고 있어 현실적인 운영비 부족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자체의 

안정적인 운영비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행복감이란 결국 자신의 욕구와 자아실현이 이루어졌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장애인의 개별화를 전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육목

표와 방법을 찾습니다. 장애인 학습자와 지원 인력의 비율을 보면 개별적인 행복감보다 

외부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양적인 수치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몇 명이 몇 번 참여했는지.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 지원 인력과 재정이 확대되

어야 합니다. G3-F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수나 양에 비해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다양한 기

관들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진행 

욕구를 가진 모든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와 평가를 통해 한정적인 

기관에만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모에서 탈락한 기관들은 다른 지원기관에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대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G4-I

정책과 예산에 관한 대화 중 참여자들은 우수한 강사의 확보와 지원 인력, 장소 등

의 문제 역시 예산 부족에서 나타난 결과로 인식하였다. 또한 법과 정책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지역마다 기반 여건이 달라서 지역별로 차별적 지원체계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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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학습자 5~6명당 수행 인력이 1명 정도예요.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인력배치 구

조는 학습자 3명당 수행 인력 1명입니다. 재원의 한계가 가장 크고, 지역사회 내의 평생

교육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장소 섭외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공 인력 부

족, 교육비 재원 부담, 현장 교육 장소 섭외,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 찾기의 어려움이 

모두 예산 문제인 거죠. G2-C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비해 현재 인력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별적 접근보다 집단

적 운영접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다르고,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지원체계가 차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획일화의 위험성은 있지만 지역자원의 편차나 지원 정책 차별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표준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습

니다. 최소한의 지원체계를 명시화해서 일관성 있는 질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면 좋겠습니

다. G3-F

최근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인해 사업 예산이 확보되고 있지만, 정책

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방안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임

을 염려하면서, 향후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우리 구가 지금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나 프로

그램 지원이 그나마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3년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마친 후에

는 어떻게 될 것인지. G2-D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 실행하고 있는 10명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평

생교육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어려움 및 지원요구를 고찰하였다. 본 절에서는 기관 실

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도출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이 무기력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평생교육 참여를 통해 중도중복장애인이 건

강한 삶,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 주도적인 자기 선택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

라는 평생교육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강은영 외(2019)의 연구

에서도 삶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기결정에 대한 주도성을 갖추었을 때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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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행복감은 유의미하게 높아지므로(윤희정, 신자은, 2015; Sheehy & Nind, 2005) 중

도중복장애인 당사자의 즐거운 삶을 위해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

반적으로 중도중복장애인은 삶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배제되어온 경

향이 있고(wehmeyer, 2005), 제한적인 환경 내에서 선택과 기회의 순간에 수동적인 

삶을 살아온 경우가 많으며, 선택과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중도중복장애인의 개

별 특성에 맞는 스스로 결정하는 방법이 제공되지 않아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직면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교육 참여를 통해 중도중복장애인

이 사회 속에서 관계 맺고, 정서적 안녕과 자기결정권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김보배, 2023; 김정연, 허유성, 표윤희, 2023; 김

평강 외, 2019; 이지선 외, 2024)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중도중복장애인이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중도중복장애인이 선택한 삶

을 살아나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도중복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수요자 기반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평생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22).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중도중복)과 정도 등

을 고려하면서 일상생활기능 향상, 여가 및 문화생활 충족, 진로 및 취업 연계 등 장

애인 맞춤형 개별화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다변화해야 한다(강동선, 

2017; 송소현 외, 2011). 심한 장애로 인해 중도중복장애인의 선호도 파악이 어려워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는 참여자, 중증의 장애인이라도 

여가오락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위주의 평생교육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진로 및 취업과 연계되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참여자 등 의견은 다양하였지만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

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기준으로 계획하고 운영되

어야 함을 실무자들은 강조하였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강은영 외, 2019; 김삼섭 외, 

2019; 김정연, 표윤희, 허유성, 2024)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다.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잔존 움직임을 활용하여 도자기 제작에 참여하고, 작품 전시회 개최, 

작품 판매 과정에서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목표나 내용의 조정, 인력지원, 환경

수정을 통해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하도록 하여 중도중복장애인이 만족감을 느끼고 사

회적 가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있어 스펙트럼이 다양

한 중도중복장애이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가장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의

사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중도

중복장애인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프로그램이 구성되더라도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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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족감이 높지 않다면 무의미하므로(윤지현, 김호연, 김두영, 2016) 중도중복장애

인의 변화 정도와 만족도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보완 및 변경하는 선순환 과정

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은 포괄적 의료와 재활서비스를 통해 안전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개별화된 지원이 포함되

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의 장애 특성상 평생교육에서 안전 시스템

이 전제되어야 하고, 중도중복장애인의 건강관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을 제

안하였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지표에 건강관리를 대비한 예방적 활동

이나 주제를 포함할 것을 제시한 김원호, 황수연과 박지석(2024)의 연구, 건강관리체

계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해야 한다는 강은영 외(2019)의 연

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치료를 통해 장애의 중도중복화로 인한 근육의 퇴행 속도를 

늦추면서 모든 활동 참여의 기본이 되는 소근육 및 대근육 움직임을 촉진할 수 있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재활서비스가 포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거나 중복장애

인이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에 포함하고, 지속적

인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잔존 움직임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중도중복장애인과 관련한 인적 구성원인 가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

구 참여자들은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협력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보호자 교육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장애인 평

생교육에서 가족의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함은 여러 선행연구(명소연, 김두영, 

2017; 이재호, 박영근, 차재경, 2020; 정평강 외, 2019)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중도중

복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를 포

함하여 진행해야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

는 직접적인 평생교육 관련 안내 서비스의 실질적인 정비와 부모 간담회를 통해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돌봄의 힘듦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과 좌절감을 경

험하는 가족의 심리적 소진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가족도 함께 지원

할 수 있는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의 방향 모색도 필요하다. 

다섯째,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인력이 중도중복장

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들의 전문성 확보와 평생교육 제

공 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연구 참여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이러

한 결과는 장애인 특성에 맞춘 지원인력을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올바

른 태도를 갖춘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지선 외(2024)

의 연구를 뒷받침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별로 장

애이해교육이 강화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교수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 선행연구(박미진, 김기룡, 주영하, 2020; 이현주, 정평강, 2021)를 지지한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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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강사는 장애인의 반응을 잘 이끌어낼 수 있고, 강사의 

이해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이 좌우되므로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한 연수에 참여하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중도중복장애인

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장애 특성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중도중복장애인 지원 사례 경험을 축적하고 중도중복장애인의 잠재

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도중

복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들을 구성하여 전문가 그룹을 구축하고 중

요한 의사결정과 프로그램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며,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

한 프로그램 제공 및 전문인력을 공유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김정연, 허

유성, 표윤희, 2023).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발굴해 

내야 하고, 전문적 컨설팅과 지속적인 슈퍼비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도중복장애인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고, 평생교육 지원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도중복장애인

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교육 지원기관과의 협력, 지

역 차원에서의 관계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의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 지

역사회 통합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평생교육 서비스 운영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Fleming & Fairweather, 

2012), 일반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자 간의 경험 공유를 통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화한 평생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도중

복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졸업한 중도중복장애인의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민호(2017)의 연구와 장애인 평생교육이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한다는 선행연구(이지선 외, 2024; 정평강 외, 2019)결과를 지지하는 것

이다.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제공 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체 지역사회를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대학과의 연계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공유가 확대된다면 중도중복장애인에게 더 나은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관련 법률과 제도가 마련된 상

황에서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평생교육기관 실무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사업 구현의 토대가 될 지식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중도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평생교육 및 지원 체계 개발 연구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가 현장에 활발하게 

보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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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실무자의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및 개선방안 탐색

표 윤 희 · 김 정 연

[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과 인식을 조사하여 중도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는 10명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실무자가 참여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문헌조

사 결과를 토대로 면담지를 개발하였고, 개별 면담, 소집단 면담 방식으로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

램의 실태 및 인식, 프로그램 내용 및 교육 방안, 문제점, 요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

과] 면담 결과, 4개의 대주제와 19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1)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대감, 

2) 중도중복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전제 조건, 3)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참

여 기회 확대, 4)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및 지원 역량 강화.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실무자의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여 중도중복장애인 평

생교육 프로그램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 지원의 방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질적연구, 경험, 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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